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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 연구

- 현대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중심으로 -
*1)

기애도(숭실대학교 국문학 박사 수료)

논문초록

수천 년에 걸친 이 땅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정착한 12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

화를 겪었다. 정치적으로 왕조의 붕괴와 식민지 시대, 전쟁을 통과하면서 분단국가가 되었고, 근

대 유교체제에서 개화기를 거쳐 현대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문화사상적 충격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농업중심에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의 변환이라는 시대적 격변기를 지나왔다. 

본 연구는 개화기와 함께 진입된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현대 소설에 투영

된 모습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기를 그린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1917)에서 유교적 윤리관을 대체한 기독교의 윤리적 영향력을 찾아내었고, <삼

대>(1930)에 묘사된 3.1운동의 후일담을 통하여 식민지에 항거한 기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볼 

수 있었다. <상록수>(1935)에 나타난 기독교의 농촌 계몽운동에서 교육적 영향력을, <내 잔이 넘

치나이다>(1983)에서 6.25 전쟁의 의미를 통찰하는 기독교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베데스

다>(1988)는 1960-1970년대 새마을 경제운동의 발원지이자 실천적 주체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

음을, <에리직톤의 초상>(1990)은 기독교 공동체가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투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실천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수직적 윤리체계를 수평적 윤리체계로 전환시켰고 식민지 시대의 정치

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다.  또한 전쟁의 상처를 기독교적 영성으로 치유하

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중심적 역할도 담당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사회가 시대적 고비마다 기독교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 윤리적 지도력에 의지해 왔음을 현

대 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주제어 : <무정>, <삼대>, <상록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베데스다>,<에리직톤의 초상>

* 2010년 11월 4일 접수, 12월 9일 수정, 12월 17일 게제확정.

본 논문은 2010년 6월 12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질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격려와 지적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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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학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영역인데 보편적 효용가치와는 다른 관점으로 

사회와 역사를 탐색하면서 땅의 가치나 지배이데올로기를 모두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현길언, 2002: 22)에서 기독교적 세계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전하는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이자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분석인 소

설은 ‘인간과 가장 밀착된 예술 형태’(한승옥, 1995: 9)로서 표면적인 사회 현상뿐만 니

라 그 저변의 내면적인 흐름까지 그려낸다. 따라서 표현 양식으로서의 소설이 언어 탐

구를 통해 대상으로서의 종교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 현대소설에는 지난 12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사회상을 담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당 시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을 선정하고 개화기에서 

식민지와 전쟁, 산업사회와 민주화 시대를 통과하는 기독교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어

떤 형태로 투영되어 있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1)

먼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1910년대 개화기 사회상을 묘사한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통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추해보고 두 번째, 1920-1930년대 식민

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선택한 두 부류의 삶이 그려진 <삼대>와 <상록수>를 통하

여 기독교 공동체가 선택한 민족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살펴보겠다. 셋째, 6.25전쟁을 

모티브 삼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통하여 기독교적 영성으로 재해석한 국제 전쟁

의 의미를 밝혀보겠고 넷째, 1960-1970년대 농업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 경제 부

1) 본고가 텍스트로 선정한 소설들은 당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후대 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됨으로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작품들이다. 개화기를 그린 <무정>은 최초의 한국 장편

소설로, <삼대>는 최초의 근대가족소설로 문학사에 자리매김 됨으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텍스트

이다. <상록수>는 식민지 농촌계몽소설의 독보적 위치를 점함으로서 1960년대 영화화되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출간이후 현재까지 100쇄를 넘긴 베스트셀러이며 최근 기독교 뮤지컬로도 자

리 잡았다. <베데스다>와 <에리직톤의 초상> 역시 평론과 석. 박사 학위논문에서 자주 연구되는 

소설들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기독교’-의 의미와 범위는 ‘개신교’(신교)임을 밝혀둔

다.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기독교의 구교(카톨릭)는 18-19세기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

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개신교계와 협력하여 민주화 운동에 기여할 때까지 대 사회적 영향력은 미

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화기와 식민시대. 전후 경제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인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 연구  9

흥의 정신적 지주가 된 가나안 농군운동의 시발점을 <베데스다>에 투영된 사회상에

서 찾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에리직톤의 초상>에 나타난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의 두 

가지 방향 선택의 모습에서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근대에서 현대로의 안내 : <무정>에 나타난 윤리적 영향력

한국 근. 현대소설은 고소설과 개화기 단편소설2)의 시대를 지나 3.1운동 이전의 개화 

과도기 소설인 <무정>(1917)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개화기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

에서 발견되는 당대 사회상을 대표적인 개화. 개량주의자인 이광수가 관찰자적 시선으

로 묘사한 최초의 장편소설이다.3)  

서사의 개요는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형식이 과거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 기생 영

채와 개화 유력인사인 김장로의 딸 선형 사이에서 방황하는 삼각 연애관계를 그리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인 형식과 선형. 영채와 병욱의 관계를 연결해 보면, 형식은 약혼

자 영채와의 혼인의무와 새롭게 등장한 선형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형과 약혼하고 함

께 유학을 준비한다. 영채는 형식의 약혼 사실과 자신의 정조를 유린당한 충격으로 자

살을 시도하다 병욱에게 구조되는데 병욱은 영채에게 기독교적 사고체계를 전수하면

서 민족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제시한다. 결국 이들 4인 모두 유학을 다녀온 후 사회

의 각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마감된다. 평론가들은 형식이 영

채 대신 선형과 혼인하는 서사를 두고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적 윤리체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기독교적 사상체계와 동일시되는) 근대 서구 사상체

계로의 이입을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4) 본고는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하여 유교적 

2) 1910년을 전후로 발표된 개화기 단편소설에서 기독교 소설은 대략 20여 편이 언급된다. 그중 기독교적 

색체가 두드러진 작품은 <몽조> <경세종> <성산명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최병헌의 <성산명

경>은 유교. 불교. 기독교의 차이를 제시하고 기독교적 담론을 구체화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 이하 본문에서 인용되는 텍스트는 이광수 (1995). �무정 外�. 한국소설문학대계 2, 서울: 두산동아에 

따랐음.



10  �신앙과 학문�, 제15권 4호

윤리체계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윤리체계로 진입하는 개화기의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

았다. 

서사에서 기독교적 윤리관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는 인물은 선형의 아버지인 김장로와 

영채를 구조한 병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이 배우고 자란 유교적 사상체계를 

버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김장로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1) 양반의 가문에 기생 정실이 망령이어니와, 김 장로가 예수를 믿은 후로 첩 둠을 후회하나 

자녀까지 낳고 십여 년 동거하던 자를 버림도 도리에 그르다하여 매우 양심에 괴롭게 지내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정실이 별세하므로 재취하라는 일가와 붕우의 권유함도 물리치고 단연히 이 

부인을 정실로 삼았음이라. (이광수, 1995: 18)    

(2) 장로는 형식과 선형을 번갈아 돌아보더니 목사를 향하여, “어찌하면 좋을 까요?”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른다. 무론 목사도 알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륜에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위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하고 고개를 숙인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위에 얹었다. 목사는 정신을 모으려는지 한참 잠잠하더니 극히 정성스럽고 경

건한 목소리로, 처음에는 들릴락말락하다가 차차 크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사랑이 

많으사 저희 죄인 무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우선 하느님을 찾은 뒤에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비

옵나이다. 아멘”하고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다가 남들이 다 고개를 든 위에야 가만가만히 고개를 

든다. 목사는 두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정성껏 아멘을 불렀다.(중

략)장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는지 모르는 모양으로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더니 부인

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여 양반스럽게 느럭느럭한 목소리로, “여보, 내가 형식 씨에

게 약혼을 청하였더니 형식 씨가 승낙을 하셨소. 부인의 생각에는 어떠시오?”하고는 자기가 경

위있게, 신식답게 말한 것을 스스로 만족하여 하며 부인을 본다. 부인은 아까 둘이 서로 의논한 

것을 새삼스럽게 또 묻는 것이 우습다 하면서도 무엇이나 신식은 다 이러하거니 하여, 부끄러

운 듯이 잠깐 몸을 움직이고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하였다. “그러면 부인께서도 동의하

신단 말씀이로루려.” “네”하고 부인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본다.(이광수, 1995: 

252-253)

(1)은 김장로가 본부인이 죽자 재취하지 않고 첩을 본부인으로 승차시킨 사실을 묘사

4) �이광수 문학사전�을 편찬한 한승옥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광수 연구-<무정>을 중심으로

-”(1980) 및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양상”(한승옥, 1995: 171-175)에서 백철, 전대웅, 김태준, 김영

덕, 조신권 등의 논지를 소개하면서 유교의 몰락과 근대성과 동일시되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소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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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2)는 김장로가 딸 선형의 혼사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두 상황 모두 유교적 

윤리체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김장로의 태도

는 혼인이라는 인륜대사(人倫大事)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여기는 유교적 관점에서 

혼인 당사자의 결합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적자

(嫡子)와 서자(庶子)가 명확했던 유교 체제에서 재취하라는 일가와 붕우의 권유를 물

리치고 첩을 본실로 앉힌다는 것은 자녀까지 낳고 십여 년 동거하던 자를 차마 버리

지 못하는 양심의 발현이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사고체계

의 윤리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2)인용은 혼주인 김장로는 물론이고 주재해야 하는 목사까지도 기독교적 결혼예식은 

처음 치르는 낯선 예식이어서 당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과거 유교적 관습에서라

면 명문가일수록 자녀의 혼사는 가문의 영달과 관련되므로 가부장의 결정이 절대적이

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김장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부장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사

의 입회 아래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고 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비록 어색하긴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형식까지 치르고 있다. 부인도 남편처럼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녜’

하고 대답하면서 맞은 편 벽의 그림(:聖畵)을 바라보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다는 신앙적 표현이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인륜대사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에 합의하고 목사는 ‘정성껏’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

성껏 아멘을 불렀다.

이광수는 김장로라는 등장인물을 개화 1세대로서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 미국 공사로 부임하여 문물을 접한 적도 있는 ‘예수교회 중에 재산가로 두 

셋에 꼽히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때문에 사회적 유력인사인 이 인물의 언행은 당대 

문화적 파장을 주도한 신문의 특성과 작가인 이광수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개화기적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

다.5) 즉, 기독교는 새로운 윤리체계의 통로이자 동일시로 인식되었다. 

두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투영된 인물은 병욱이다. 그녀는 영채의 정신적 

스승이며 죽음의 길에서 구하여 미래를 설계해주고 실제적 보호자가 되어 준 밝고 진

5) <무정>은《매일신보》에 1917년 1월1일부터 동년 6월 14일까지 126회 연재되었는데 서울 온 장안

이 이 소설의 대한 화제로 들끓었으며 신문을 사기 위해 20리길을 달려가는 일은 보통이었다.(한승

옥, 2002: 567)  



12  �신앙과 학문�, 제15권 4호

취적인 여성이다. 그녀의 모습은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30-35)을 연상

시킨다. 

(병욱이 영채를 향하여) “흥,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 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그 원수에 그자 몇 자가, 흥.” “그러면 삼종지도가 그르단 

말씀이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

내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외다. 그야

말로 인도(人道)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夫死從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학을 표함이

외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외다. 어머

니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의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

어 구도덕(舊道德)을 공격하더니,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에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음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읍시오!”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

요?” (중략) “이제부터는 제.......뜻.......때.....로......살아간단 말이야요.”(이광수, 1995: 275-276) 

위 두 사람의 대화는 유교와 기독교적 가치관의 충돌이자 개화기 상황을 집약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란 영채에게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삼종지도

(三從之道)를 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야한다는 병욱의 주장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

은 선고’이면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에게 기독교가 들려주는 해방의 말이며 눌

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설 외적으로 보면 개화기 기

독교는 유교체제에 눌려 살아온 천민과 소외계층 특히 여성들에게 기독교적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폭발적 교세확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소설에 묘사된 상황은 기독교 영향

력의 실제적 상황이 충실히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소설 안에는 세 부류의 가정이 묘사되는데 하나는 전형적 유교 가정인 영채

의 집과 기독교인인 선형의 집, (기독교인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으나) 기독교적 가

치로 살아가는 병욱의 집이 세 번째 부류이다. 영채의 불행이 구한말 조선 조 애국선

비의 집에 닥친 불행을 보여준다면 선형의 집은 개화문명과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양반 고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병욱의 집은 중인 중산층으로 소박한 유교

적 가치를 간직했으면서도 진취적이고 따뜻하여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을 표상한

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이광수가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한 것은 병욱의 가정이다. 

병욱의 오라비인 병국은 형식과 동경 유학을 함께 한 친구이다. 그는 열두 살에 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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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먹은 아내와 혼인하였으나 내외간에 정이 없다. 당시 유학생들이 조혼한 아내를 버

리고 신여성과 재혼하거나 연애지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병국은 ‘술도 아니 먹고 계집

은 무론 곁에 가지도 아니’ 하였다.(이광수, 1996: 296) 그가 영채를 만난 후 형식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갈등이 나타난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건마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멀어 가오. (중략) 내가 구하

는 것은 정신적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요. 영육을 합한 전인격적 사랑

이외다 (이광수, 1996: 296)

병국의 예에서 보듯 기독교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위기가 온다. 

그러나 병국은 시부모를 섬기며 어린 자기를 ‘길러 준’ 구식 아내에 대한 의리와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려 영채를 누이동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상

기시킨다. 서로의 감정을 승화시켜 남녀의 애정에서 가족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병국과 

영채의 이성적인 모습은 형식과 선형의 감정적 결합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면서 성

화된 기독교인의 인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은 기존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수직적인 유교체계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평적 지도력을 제시하

면서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기를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의 윤리적 영향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2. 식민지 시대의 등불 : <삼대>.<상록수>에 투영된 기독교의 희생과 헌신

 

1920-1930년대 기독교계는 일반사회의 매서운 비판 앞에 서는데 그 이유는 (1)일제의 

기독교 분열정책에 편승한 선교사들이 친일행위와 타협함으로 윤리성이 손상되었고 

(2) 초월적 신비주의 부흥운동의 대두로 기독교 이단집단이 발생. 사회문제화 되었다. 

(3)기독교 지도자들의 탈정치 추구로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이상설, 

1999: 97-100) 그 결과 1925년 카프의 결성 이후 작가들의 성향이 사회주의와 민족주

의로 갈라졌을 때 카프6)계열은 물론이고 기독교에 실망한 순수문학 계열 작가들도 작

6) 조선 프롤레탈리아 예술가 동맹(Korea Proletarian Artist Federation): 20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전개

된 사회주의 문학운동. 우리나라에서도 1925년 8월 박영희, 김팔봉, 안영석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

었다. 1926년 첫 문예지를 냈을 때의 태동 단계가 1927년에는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한 목적의식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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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기독교인의 윤리적 부정성을 묘사하는데 주력했다.7) 게다가 독립운동의 분수

령이었던 3.1운동에서의 좌절은 기독교계로 하여금 사회운동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사경회를 통하여 신앙적 결속과 심리적 안정

을 꾀하려는 경향으로 발전했고 다른 한 방향은 농촌계몽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

자는 브나로드 운동이었다. <삼대>와 <상록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각

기 부패한 기독교인들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인들을 그린 것이다. 

<삼대>8)는 순수문학 계열의 염상섭이 식민지 만석꾼 3대를 그리면서 윤리적 파락호 

기독교인을 부친으로 설정하여 기독교 사회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드러낸 소설인데 

1920년대 피폐해진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상록수>는<삼대>와 달

리 민족의 정신을 깨우고 경제적 자립의 힘을 기르자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장을 그

렸는데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1931-1935)을 주도한 세력이 YMCAㆍYWCA등 기독

교 사회운동 세력이었음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9) 흔히 농촌소설로 분류되는 <상록

수>는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한 여주인공의 삶과 죽음 속에 기독교적 담론이 명백히 드

러난 소설이며 카프계열의 소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1960년대 영화화되었

다.

먼저 <삼대>에 투영된 1920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참상을 살펴

조되었다. 1931년을 전후하여 안막, 김남천, 임화 등 초강경파가 전투적 계급주의를 내세우면서 일경

의 탄압과 내분 등이 원인이 되어 1935년 5월 21일 해산되었다. 카프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기독교

인의 모습은 대체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집단으로 설정되는데 김남천의 <대하>와 심훈의 <상록수>

는 긍정적인 기독교 지도자상을 제시한 특별한 경우이다. 

7) 다음 인용은 카프의 대표적 이론가인 임화와 김남천의 글인데 이들의 지령에서 통하여 1920-30년대

를 주도한 작가들, 특히 기독교에 적대적인 카프의 성격과 경향파 작가들이 창작에 임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작가 이기영 자신도 물론 회상할 줄 믿는다. 소설연구회가 능휼한 발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 종교에 대한 주제의 내용으로 이기영에게 소설 제작을 명령하였을 때 그 속에서 생산한 

<최전도사>라는 작품을! (중략)이 성공한 작품을 나는 작가 이기영의 최고점을 지닌 것이라 믿는

다.(김남천, 1933: 82-83) -종교는 박해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해하면 잔뜩 그것에 중

독된 민중들에게 도리어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오직 반종교적 선전활동 거기

에의 조직과 교양을 통하여 그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당한 길이 될 것이다.(임화, 1933.6: 73. 

이상설, 1999: 117 재인용)

8)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는데 한국 신문학사를 통해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 본문의 인용쪽수는 텍스트(염상섭, 1987)에 의거한다.

9)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공모에 당선된 심훈의 소설로 1935년 9월 10일-1936년 2월 15일

까지 연재되었다. 이하 본문의 인용쪽수는 텍스트(심훈,1998)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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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이 소설의 서사는 1세대인 전통적인 유교봉건주의자 조부를 둘러 싼 인물들, 2

세대인 개화기 인물이자 기독교 장로인 부친 상훈을 둘러 싼 인물들, 3세대인 근대적 

인물 아들 덕기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교의 몰락을 상징하는 조부의 죽

음과 신흥 세력인 부친의 부패상을 보여주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의 앞에서 선

택의 기로에 선 민족주의적 관찰자인 주인공 덕기의 갈등이 주제이다. 

특히 소설 속에 설정된 2세대와 3세대는 개화기 기독교인들과 그 자녀들인 근대 기독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1920년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

려면 2세대- 덕기의 부친 상훈과 덕기의 친구 병화의 부친, 경애의 부친, 필순의 부친

-에 주목해야 하는데 전직 교원이자 사회주의자였던 필순의 부친을 제외하면 세 사람

은 전직 목사이거나 현직 장로여서 당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늘진 삶을 투사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은 3.1운동이후 몰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인 행동 양식이거나 후일

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덕기 부친 조상훈 장로의 경우, 미국 유학을 거친 엘리트 자산가에서 이중인격

적인 파락호로 추락하는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부패한 기독교

인의 대표적 인물로 설정된다. 두 번째 병화 부친(목사)의 경우는 3.1운동 실패와 상관

없이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는 인물이다. 그는 동경 유학에서 사회주의자가 되어 돌아

온 아들을 향해 “아비 말 안 듣고 신앙도 빠뜨리고 다니는 자식은 어서 되져 버리든

지 나가 버리든지 하라”(염상섭, 1987: 44)며 쫓아내고 의절한다. 엄혹한 식민지 시대

를 살아내면서도 철저히 믿음을 지켰나간 추상같았던 기독교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세 번째 인물은 경애의 부친이다. 그가 선택한 삶은 3.1운동

에 투신했던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당시 상황을 사실적

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애의 부친은 애국지사였다. 수원의 누구라면 알 만한 교역자일 뿐 아니라, 감옥 소식을 전할 

때나 집행 정지로 나오게 될 때에 신문에 열 아문 줄이라도 기사가 날 만한 인물이었다.......삼

사백 하던 재산은 모두 학교에 내놓으시고 소작인에게 탕감해 주어 버리시고.......삼 일 운동이 

덜컥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옥고로 거진 일년이나 앓아.......약이나 변변히 쓰랴 생각

하니 늙은 지사의 말로가 가엾었다. (중략) 나죽은 뒤에도 이 두 모녀를 걷으뜨려 주시기를 염

의없는 말이나마 부탁하오(염상섭, 1987: 62-65)

이 늙은 부인은 손에 성경책 넣은 검은 헝겊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전도부인이다.......또 누구나 

그 놓인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말이니 만일에 자기 남편이 단 사오십 



16  �신앙과 학문�, 제15권 4호

석의 유산만 남겨 주었던들(중략) 그러나 이 손주새끼는 외할머니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였던 것이다.(염상섭, 1987: 78) 

삼사백석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할만한 재산가였던 경애 부친은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

하는 등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수원의 누구라면 알만한 교역자’로서, 그의 수감생활

은 ‘신문에 열 아문 줄이라도 기사가 날 만한’ 기독교계의 거물이었다. 그러나 이 늙은 

애국지사의 말로는 ‘옥고로 거진 일년이나 앓으면서 약도 변변히 못쓰는 처지’로 몰락

하여 절명했다. 남겨진 경애모녀의 삶은 더욱 비참하다.

남편 사후 전도부인이었던 경애모친은 후견인을 자처한 상훈이 딸을 유린, 첩이 된 

딸의 자식을 기르게 되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현실에 절망한 경애는 병화와 연합하

여 사회주의자로 경도된다. ‘남편이 사오십 석의 유산만 남겨 주었던들’ 이라는 경애 

모친의 원망에는 재산과 생명을 바친 대다수 민족 지도자들의 가족이 겪어낸 경제적 

고통과 한(恨)의 세월이 묻어난다. 민족의 횃불을 들고 신앙을 지킨 결과가 병마와 빈

곤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대>에는 염상섭의 냉소적인 

시선으로 묘사된 개화 2세대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이 3가지 인물유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오히려 식민지에 항거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룬 기독교 공동체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대진술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며 민족 지도자의 가족이 겪

은 비참한 후일담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30년대 기독교계가 주도한 농촌계몽의 현장이며 3세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투영된 <상록수>의 예이다. <상록수>는 농촌 계몽에 몰두하다 숨진 실제 인물 최용

신(1909-1935)의 이야기를 모태로 쓰인 소설이어서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10) 

서사는 농촌계몽에 나섰던 박동혁과 채영신의 만남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동혁은 고

향 한곡리에 내려가 농우회를 조직하여 공동 경작에 몰두하고, 영신은 YMCA의 파견 

직원으로 청석골에 내려와 부녀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걷어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나 과로로 인한 맹장염으로 죽는다는 내용이다. 

10) 당시 채용신은 협성신학교 학생 출신으로 YMCA 파견 직원이었다. 채용신의 활동은 �안산시사�

상, 424-460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당시 현장이었던 경기도 화성 반월의 샘골교회(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천곡교회)에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다. 인근 지하철역(상록수역)과 행정구역(상록구)

의 이름은 소설의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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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이가 청석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학의 교장 겸 소사의 일까지 겹쳐 하고 어린애

들에게는 보모요, 부녀자에게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 왔다.(105쪽) ‘나는 하나님이 이 동리에 특파하신 사도다!’하

는 자존심과 자랑까지도 갖게 되었다. ‘왜 내가 정작 의술을 배우지 못했던가!’(130쪽)

먼동이 훤하게 틀 때에 일어나 기도회에 참례를 하고 낮에는 학원을 지을 기부금을 모집하

러......부인 친목계의 회원들과 원두밭을 매고 풀을 뽑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지

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당으로 간다. 가서는 서너 시간이나 아이들과 아귀다툼을 해가

면서 글을 가르치고(중략)사업이 날로 늘어가고 모든 성적이 뜻밖으로 좋아질수록, 끼니때를 잊

을 적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도 빗지 못하기가 예사였다.(심훈, 1998: 128-129)

청석골의 남녀노소가 모두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예배당 벽을 의지하고 송판 쪽으로 가설한 

무대 좌우에는 남포를 켜고 검정 장막을 내려쳤다........ 손풍금 소리를 따라 공작새처럼 색색이 

복색을 한 계집애들이 나와서 창가를 한다. “흥, 가르치구 볼께여.’- ‘내 딸은 언제 나오나”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아이들은 무대 위와 아래로 가지런히 벌려 서서 일제

히 목청을 높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내 동산”하고 제 이백십구 장 찬송가를 

부른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하고 후렴을 부를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팔을 내저으며 발

을 구르며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심훈, 1998: 184)

소설 속에 묘사된 영신은 교회 예배당을 빌려 ‘야학의 교장 겸 소사.......전도부인 노릇

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노릇까지’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지만 지역 유지들의 무지

와 일본 주재소의 방해로 속을 끓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미루고 ‘끼

니때를 잊을 적도 있고 심지어 머리도 빗지 못하기가 예사’로 발버둥을 친 결과 기부

금을 모아 학교 설립에 마침내 성공한다. ‘남녀노소가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후렴에서 발을 구르며 목청껏 신나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민족의 장래에 

미칠 기독교 정신의 힘과 승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소설 내적 현장은 당시 사실 그대로의 소설 외적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동아. 

조선일보와 YMCA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문자보

급운동(1929-1935)과 브나로드(1031-1935)의 현장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사의 

내용에서 각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주의식 노동운동을 실천하려는 박동혁의 실패

와 기독교적 희생으로 농촌을 살려낸 채영신의 성공이다. 박동혁이 주도한 한곡리 농

우회가 폭력과 구금으로 물든 식민지 권력구조와 연결됨으로서 공동체 설립에 실패한 

것에 반하여 청석골의 부녀회는 끝내 학교 설립에 성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한곡리 농우회는 식민지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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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본가의 음모로 뿔뿔이 붕괴. 해체되지만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구심점 삼은 청석

골은 영신의 죽음으로 완전한 공동체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에 의해 제시된 매

우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심훈이 설정한 서사의 결말- 동혁이 영신의 상

록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 은 (결과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후 남북으

로 분단된 민족의 현재적 상태를 재고한다면 작가의 예언자적 시선까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기적으로<무정>이 3.1운동 이전의 개화 과도 시기의 사회

상을 그린 소설이라면 <삼대>와 <상록수>는 한국문학사에서 좌익 사회주의 계열과 

우익 민족주의 계열로 분열되어 대립이 첨예했던 1920-1930년대의 사회상이 투영된 

소설이다. 즉, <무정>에 투영된 기독교인의 윤리적 지도력이 3.1운동을 주도했으나 그 

희생의 결과는 <삼대>에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

회는 다시 브나로드 운동의 물결을 타고 농촌으로 달려갔고 그 헌신의 현장을 그린 

것이 <상록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염상섭이 그린 부정적인 기독교인상과 심훈이 

그린 긍정적인 기독교인상은 모두 기독교인의 대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삼대>에 묘사된 지리멸렬한 기독인들의 삶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 공동체의 고

난과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상록수>는 민족의 자존감을 

위해 교육과 경제적 자립에 매진했던 기독교인의 헌신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

교회야말로 민족 암흑기였던 식민지시대에 재물과 생명을 쏟아 민족공동체를 섬김으

로서 국가 회생을 위한 등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6.25 전쟁과 선민의식 :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나타난 기독교의 영성

 

식민지 이후 우리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고난은 민족상잔의 현장이자 1950년 6.25 발

발로 명시되는 국제 전쟁이었다. 이때의 충격은 한국문학사에 ‘전후 소설’이라는 장르

가 생길 만큼 우리민족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며 임시 휴전상태라

는 현실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1983)는 

정연희가 쓴 기독교 소설인데 남대문 교회 전도사 맹의순이 겪은 개인사적 고난의 과

정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헌신적인 포로 섬김, 석방 당일 새벽 26년 8개월로 마

감한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11). 실제 인물의 삶과 죽음에 근거한 전쟁터의 현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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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데 개인과 민족 앞에 ‘이유 없이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영적성찰을 바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 잘 드러나 있다.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보는 고난의 의미를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대체로 인간의 죄

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로 인식되지만 이스라엘이 망국의 고난을 겪은 후에는 스스로

는 죄 없이, 다른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대상고난(代償苦難)’의 사

상으로 발전했다. 신약의 관점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로 인식된다. 따라서 신자, 또는 교회가 고난을 견

디어 내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강한 신앙이 주어지고, 장래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종말신앙과 관련된다. 즉, 이 소설의 서사에는 이

유 없는 고난이야말로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대상고난’으로서 기독교적 종말론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잘 포착되어 있다. 

본고는 먼저 맹의순 자신의 언어(편지)와 친구 장형진(:실제 인물 박재훈 목사)의 증

언으로 묘사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찰한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어 ‘믿음. 소

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원수를 섬긴’ 맹의순의 행

적을 찾아보기로 한다. 다음 본문들은 고난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1) “이렇게 흘린 피가 순하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거야. 피 값을 하고 말지. (중략) 세상

이라는 곳에, 현실에 무엇이 있기에?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현실은 우리들의 발판인거야. 그리

고 내 그림자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것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

인 것 같네. 내가 왜 이 처지에 있어야 하는지를 불평의 렌즈로 들여다 볼 게 아니라 의미의 

렌즈로 보아야 할 거야.” (정연희, 1996: 79)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었어. 네가 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겠느냐. 네가 듣고 네가 아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습의 전부라

고 생각하느냐. 네가 눈을 떴으되.......너는 우주를 한눈으로 볼 수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극대와 극소의 극소를 다 지니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더냐.......내가 무력함을 통탄

한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으며.......인간의 조건을 내어 걸었던 나 중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네. 인간 삶의 기초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잠

깐 잊었던 소행이었지. (정연희, 1996: 287-288) 

(2)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이 어둠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앞에서 기다리

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선 안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지워 버릴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1) 본문의 텍스트는 정연희(1996), 서울: 홍성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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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지만, 지금

의 이 어둠이 어떠한 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선은 어떠한 선이 되겠습니까.”(중략)  “축

복인줄 알아야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하시는 거디. 이 민족을 각성시키려는거야. 우리

는 이 전쟁을 감사해야 옳디. 다른 우방들도 그래. 우리는 이 경우를 보구 겸손해져야 해. 그러

니끼니 이북의 저 군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와 막대기야. 인생 몽둥이와 사람 막대기를 

쓰신다 하셨거던? 이게 환란은 환란이디. 허지만 축복에 이르기 위한 길인 줄 알아야 해.”(정연

희, 1996: 182-184) 

(1)인용은 맹의순이 개인사적 고난에 대한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이고 (2)는 6.25전쟁

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불과 2-3년 사이에 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의 가족

을 차례로 잃고 오직 부자만이 남은 상황을 당하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내면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오랜 금식과 기도 끝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

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이사야 55:8)는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  그

리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보는 

것, 네가 듣고, 네가 아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습의 전부겠느냐.......하나님

은 우주의 극대와 극소를 다 지니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더냐.”라고 하나님의 주권

을 인정하고 있다.(정연희, 1996: 287) 또한 욥이 던진 공의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하

나님의 말씀(욥기 38-39장)을 상기하면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임을 인정하고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건 타고 나는 거라고 생

각해.......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힘들고 무서운 게 없지.”라는 말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재고(再考)한다.(정연희, 1996: 77) 그 결과 자신의 가족사적 불행은 ‘불평

의 렌즈’가 아닌 ‘의미의 렌즈’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건이면서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개인적 고난은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에게 상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한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조건이기 때

문이다.  

(2)인용은 일제 식민지와 해방 후의 혼란, 전쟁으로 이어진 민족적 고난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해석인데 맹의순은 “이렇게 흘린 피가 순하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거야. 

피 값을 하고 말지.”라고 자위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가는 길의 과

정”이라고 확신한다. 그에 의하면 어차피 세상이란 피 흘리는 일이 끊어질 수 없는 곳

으로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판’이지만 또한 ‘그림자’로서 영원한 세계의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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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때문에 ‘미워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것 전부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므로 일련의 상황들 역시 ‘불평의 렌즈로 볼 것이 아니라 의미의 렌즈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6.25전쟁의 발발사태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위한 연단이

자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축복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

다. 이와 같은 맹의순의 믿음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신앙인

에게 있어 미래란 신앙으로 극복된 저쪽의 세계에 있는 것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정연희, 1996: 115)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

서 사회의 구조적 악이나 전쟁까지도 종말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다음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힌 맹의순이 바라본 6.25의 상황을 기독교적 세계관

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이다. 

 

(1) “......나는 포로요, 총 한번 쥐어 본일 없이, 그리고 적을 적으로 대면해 본 일도 없이 포로

가 되어 있네.(중략) 나는 네게 내려지는 이 잔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알았네.(272쪽).......‘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의 끈은 끊어지고 .......밭고랑에 뉘어져 있던 아이의 주검에서도, 강가 절벽

에 살점이 흩어져 널브러져 있던 이북 군인들의 주검에서도 나는 죄를 찾아 볼 수 없었네........

인간악이 그들에게 내리꽂힌 죽음을 보았을 뿐, 그들 자체는 죄의 원인이 아니라 희생이었

네.(280쪽)........이 땅, 이 나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뜻을 심어 지으셨을 터인데 이 좁은 

땅에 이렇게 몇 겹씩 피 칠을 하게 하시고, 그 피가 말라붙을 겨를 없이 남의 나라 사람들의 

피까지 덧없이 쏟아지게 하시다니, 이 땅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 땅인지 알 수가 없

네.......”(정연희, 1996: 282)

(2) “글쎄, 이 양의 우리로 우리들을 몰아넣으신 거라니까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다 양떼거

든요.” (중략)나는 우리가 만난 이 사건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꼈네.......낯익은 얼굴은 어두워지는 

밤하늘에서 별이 돋아나듯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네.......세상에 이럴 수가, 그저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더니(중략) 주님은 내게로 온 이희진 군속에서 다시 한 번 나에게 미소를 

건네셨네.(정연희, 1996: 301)......그들과의 첫 대면에서 나는 두 가지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네. 

그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 온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길을 따라온 양떼들

로 보인 걸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불러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네. 그리고 나

는 그들 앞에 수종(隨從)드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일세. 무슨 당치 않는 망상일까 

싶어서 떨쳐 버리려고 했으나 그 생각은 조금도 양보 없이 내 마음을 다스려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네. ‘주여 무슨 일이오이까’ 나는 그 생각에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

가 없었네. 누구인가 나를 꽉 붙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손에 붙들려 있는 

느낌이었네.(정연희, 1996: 324).......중공군 포로수용소 병사를 거쳐 온 날 밤. 나는 기도 중에 놀

랍고도 조심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네. 철의 장막 중국, 영적인 불모지대인 저 넓은 중국의 그 많

은 인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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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 주님을 찬양하세. 나 같은 것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네.......나

는 이 사건을 통하여 소망의 빛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네.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쏟

아진 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 아니겠나. 나는 그것을 믿으며 주께 감사드리고 있네.(정연희, 

1996: 326).......철조망 속의 이 포로 수용소가 내게는 축복과 약속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

하며 기뻐할 뿐이라네.(정연희, 1996: 328) 

 

(1)인용에 나타나듯 맹의순은 북쪽 정보원으로 몰려 ‘총 한번 쥐어본 일 없이’ 포로의 

신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그는 ‘내게 내려진 이 잔을 면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포로

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는다. 나아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주검들의 의미가 

‘죄의 원인이 아니라 희생’제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희생 제물들의 값으로 ‘이 

땅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 땅인지’ 를 기대하게 된다. 

그에게 나타난 환상은 중공군 포로들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길을 따라온 양떼들’이며 ‘누구인가 나를 꽉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손

에 붙들려서 그들을 수종(隨從)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신을 포로로 만

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가 의미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 포로수용

소는 전쟁의 결과물로서 발생한 절망의 마지막 집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양

떼를 불러 모은 축복과 약속의 현장이며, 순례지인 ‘시온’이고, 자신이 세운 광야교회

는 온 세상의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이다. 그 결과 맹의순이 통찰한 

6.25전쟁의 의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축복의 방편이며 특별한 계획이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달려온 젊은이들의 수많은 주검 역시 이 땅

을 정화하기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이라는 각성에 이른다. 

따라서 이 소설은 ‘지금’, ‘여기’라는 현실적 토대위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전 인류

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초월성으로 개인과 민족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즉, 개인사적 고난과 민족적 고난의 현장에 신학적 사유 -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이 아닌 ‘대상고난’-를 부여함으로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개인들이 겪은 혼란과 

고통, 상실감을 위로하는 한편 우리민족이야말로 기독교적 구원론을 위해 선택된 민족

이자 희생양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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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경제부흥의 시발점 : <베데스다>에 나타난 가나안 농군학교

모든 사회적 변혁이 그러하듯 전환기의 혼란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기존 체계의 온갖 

병폐가 한꺼번에 드러남으로서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내던 삶의 방식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전환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무너지

는 충격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종교 행위에 몰입

함으로서 현실의 상태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조성기의 <베데스다>(1988)는 1979년 가을 부마사태에서 10.26 박정희 시해사건, 다

시 12.12에서 1980년 5.18 광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격변기의 와중에서 종

교적 병리 현상으로 무너지는 한 가정의 파멸을 그린 소설이다. 서사의 외피를 둘러 

싼 시간적 배경은 1979년 가을에서 1980년 봄에 걸친 이야기지만 내면을 지배하는 시

간적 배경은 1960년-1970년대 박정희 정권 전반에 걸친 이야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오랜 농본사회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시

기여서 사회구조가 급격히 전환된,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부흥의 기틀이 세워

진 시기이기도 하다. 

1960-1970년대의 한국 사회도 그러한 시기였다.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농촌의 인적 

자원이 도시로 집단 이주했는데 그들의 고향 상실감은 6.25 실향민들의 상실감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정서적 고향을 갈구하게 되었고, 기존의 농촌사회는 새로운 활로를 모

색해야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두 가지 방향의 정신

운동을 전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는 교회 내적 갱신운동인 심령부흥회를 통

하여 기독교가 보유한 역사적 초월성을 강조함으로서 교회가 영적 혹은 정서적 고향 

공동체임을 각성시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통칭되는 대 사회적 

경제 자립운동이었다. 두 방향으로 표출된 영적 각성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왔는데 전자의 결과는 매년 100만 명의 신자 증가로 나타난 기독교세

의 폭발적 성장기(1960-1980)를 이뤄내었고(김병서, 1995; 14-40) 후자는 한국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의 실현을 가능케 한 국가적 새마을 운동으로 제도화. 수렴 되었다. 따

라서 우리민족이 농업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경제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었던 힘이 기독교회의 초월적 영성과 지도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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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는 이 두 방향의 기독교 운동이 만나는 현장이다. 서사의 큰 틀이 이 두 

가지 기독교 영성 운동을 심리적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종말적 사건을 시간적 배경

으로 전개하면서 종교적 광신으로 정신병에 걸린 동생을 신유의 은사로 고치려다 함

께 미쳐가는 형의 파멸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설은 박정희 정권의 비극

적 붕괴와 기독교적 광신의 파멸을 동일시하는 조성기의 냉소적 시선이 만들어낸 작

품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 부흥의 초석을 이뤄낸 박정희 정

권의 몰락이 가져올 미래적 불안과 어느새 한국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부상한 기

독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염려(종교적 병리 현상)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와 문학의 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조성기의 작업은 사회적 현상

의 기록물로서의 문학이 종교의 도그마(dogma)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반대진술의 효과를 통하여 기독교를 위한 순기능(문학이 종교에 봉사한 것)으로 작용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 서사가 기독교회에서 비롯된 영적. 정신적 

각성의 두 방향이 당시 우리 사회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정확하게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회를 통하여 실향이주는 심리

적 불안감을 치유하고 정치 격변기의 불안을 초월적 영성으로 메워주었을 뿐만 아니

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발원된 농촌 갱신운동은 전국적인 새마을 정신으로 제도화. 

수용됨으로서 우리 경제 부흥의 정신적 지주이자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은 당시 교회의 역할이 신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규는 길거리에 나붙은 포스터들을 통하여 말로만 듣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가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참 살길이 여기 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교회 입구에서 팔길래 홍규는 그 책을 한권 사와서 단숨에 읽어버렸다. <옳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는 그동안 엉뚱한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목사가 되

는 것보다는 이러한 농촌 운동 정신 운동을 벌이는 것이야.>(조성기, 1988: 79) 홍규는 집을 나

설 때부터 김용기 장로나 가나안 학교의 직원들이 입는 국민복 차림의 골덴 옷을 입고 있었

다.......훅으로 채우는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홍규를 사람들이 흘긋흘긋 돌아볼 때마다 홍

규는 은근히 민족의 지도자라도 된 듯 마음속에 자부심이 차올랐다.(조성기, 1988: 94) 

위인용에서 볼 수 있듯 주인공 홍규는 길거리의 ‘부흥회 포스터’에 이끌려 들어간 교

회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 김용기 장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매료된다. 김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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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교는 농촌 가장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길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농

촌 운동 정신을 벌이는 것이라는 종교적 확신을 부여한다. 김장로의 책 <참 살길이 여

기에 있다>에 제시된 제안- 농지를 개간하고 고구마. 딸기. 포도를 심고 앙고라토끼를 

기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거뜬히 해결 된다- 은 농촌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대

안으로 떠오른다. 결국 주인공은 학업 진로를 바꾸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면서 김

장로가 입는 국민복- 훅으로 채우는 그 옷- 을 단정하게 입고 집을 나서면서 “은근히 

민족의 지도자라도 된 듯 마음속에 자부심이 치올랐다.”라고 묘사된다. 교회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가 동일시되는 경향은 교회가 가진 사회적 지도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는데 다음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적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1) 한강의 큰 물줄기 흘러내려/ 다 닿는 곳 가나안 한복판에 /

진리를 듣고 모였나니/ 내 민족의 새로운 살길/ 이곳에서 배우고 있다/

솟아나는 민족의 싹/ 우리 농군 학교/ 이 겨레의 새싹은 자라고 있다.(조성기, 1988: 80) 

(2)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냥 농군 학교가 아니었다. 농군 사관학교인 셈이었다. 모든 수업과 훈

련이 완전히 군대식이었다. 군대를 필한 자를 자격 구비자로 한 것을 알 것도 같았다. 기상은 

새벽 4시 반이었다. 일어나자마자 쏜살같이 연병장에 집합하여 일조점호를 받아야만 했다. 새벽

기도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김용기 장로는 시간 시간마다 폐부를 찌르는 말들

을 해 주었다. “온 겨레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라. 한마디 말이 약속 수표를 대신하는 인물이 되

라.......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인물이 되라. 실패

를 거듭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인물이 되라......”(조성기, 1988: 82-83) 

(1)인용은 농군학교의 교가이고 (2)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것이다. 교가의 내용

과 김장로의 설교는 동일한 패턴으로 일치하는데 그 내용은 농사군(인)들도 온 겨레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어 내 민족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수업과 훈련은 완전히 군대식이어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의 30분에 (군인들처럼) 

연병장에 집합하여 일조점호를 마치고 새벽기도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따라

서 가나안 농군 학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기르는 학교가 아니라 농사에 전념하

는 군인을 기르는 농군 사관학교인 셈이었다. 사실 가나안 농군운동의 뿌리는 1930년

대 식민지하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브나로드 운동이 1960-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거듭 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신앙심과 애국심의 일치를 추구하는 가나안 개척정신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서 유래한 모티프(motif)가 한국 기독교회의 전통적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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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인들의 병영생활을 방불케 하는 엄격한 

훈련과정은 군부 출산 대통령 체제하의 시대적 산물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존하기 

힘든 정치와 종교가 민족중흥과 경제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의적 구호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베데스다>안에 투영된 가나안 농군학교의 실상은 1960-1970년대를 주도한 

한국 경제부흥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면서 한편 당시 교회의 지도력

이 동시대를 선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민주화 운동의 산실. 피난처 : <에리직톤의 초상>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

1980년대의 우리사회는 박정희 정권 20년에 이어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이 

통치한 10년의 시대이다. 1980년 5.18로 집권한 정권의 특성과 연계된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1987년 6.29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마침내 30년간 이

어져온 군부정치의 굴레를 벗어나 민주화의 결실을 이뤄낸 시기였다. 이승우의 <에리

직톤의 초상>(1990)12)는 당시 민주화 운동의 후견인이자 정신적 주체였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내적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서사의 개요는 신학교 학장인 정상훈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에 따른 

대 사회적 행로를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체적이고 실존적인 사고와 신 중심의 

폐쇄적인 신념체계에 기울어져 있던 젊은 신학도들이 1980년대 폭압적인 정치상황에

서 참된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고민하다가 차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로 시야를 

확보해 나가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해나간다는 이야기이다. 

  등장인물은 정교수와 제자 신태혁, 딸 혜령, 병욱의 후배이자 혜령의 약혼자였던 최

형석인데 정교수의 제자인 신문기자 ‘나’(김병욱)의 1인칭 서술로 이루어진 대략의 줄

거리는 이렇다. -목회의 길을 포기한 ‘나’대신 혜령과 독일 유학을 떠났던 최형석은 신 

중심 사고의 전통 신학에 항거하여 학업을 포기, 교황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의

12) 본 텍스트는 이승우가 1981년 발표했던 중편 <에리직톤의 초상 1>과 1989년 발표한 <에리직톤의 초

상 2>를 합쳐 수정. 보완하여 장편소설로 재발표한 소설이다.(이승우, 1990). ‘에리직톤’ (Erisichton, 

Eric Tissue)은 시어리어즈(Ceres)여신의 신목(神木)에 도끼질을 한 죄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그리

스 신화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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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한 시체로 발견된다. 교단 중직 교역자의 이중적 행태에 분노한 신태혁은 해당 목

사의 교회를 방화하여 퇴학을 당하자 도시산업선교의 길로 나선 후 수배자가 된다. 최

형석에 실망한 혜령은 귀국 후 수녀가 되지만 수녀원에 숨었던 신태혁이 체포되는 과

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폭력에 눈뜬다. 그녀는 서원을 포기, 고아원 보모가 되어 또 다

른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꿈꾼다. 신문사에서 해직된 나는 정교수를 찾아갔다가 학장

실을 점거한 신학생들의 폭력 현장을 목격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 - 소설의 배

경인 1980년대 한국적 정치 상황은 수녀원과 신학교라는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했는데 

따라서 등장인물의 선택에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기독교 정신을 구

현하기 위한 교회의 고뇌와 대 사회참여의 양상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이 소설에는 국가. 사회적 폭력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갈등하는 교회

들의 입장이 잘 투영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 중심 사고로 수직관계의 회복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신학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수평적 관계회복을 주

장하는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의 세속신학의 관점이다. 다음은  두 가

지 관점의 충돌이 나타난 부분이다. 

(1) “.......인간이 인간에 대한 수평적 폭력은 그 이전에 신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폭력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직이 전제되지 않

는 수평을 부르짖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자와의 수직관계를 무시하고 인간 사이의 평등한 

관계만을 기획하는 것은.......환상에 불과합니다. 신을 거론하지 않는 모든 휴머니즘은 허무주의

라는 기형의 자식밖에 낳지 못할 것이며 절망이라는 기항지(寄港地)가 그들의 종국일 것입니

다.”(이승우, 1990: 128)

(2)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 

또한 진실.......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금 여기이고......기독교적인 삶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

서 타인의 고난 곳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일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점을.......” “양심의 요

구라고?......지극히 비기독교적이라는 이유로 본회퍼가 단호하게 거부한 실존주의를 그의 중심적

인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어. 행동에서 사상을 유추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전혀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행동을 한다......기독교가 이원론이라는 구실은 될 수 없

네. 이 분리는 하나님의 의도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일 뿐이니까.”(이승우, 

1990: 52-53) 

(1)인용에서 정교수가 주장하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보수신학의 전통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폭력의 기원을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찾는다. 선악과 사건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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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향해 인간이 가한 최초의 수직적 폭력이며 그 결과 신의 인간에 대한 수직적 폭

력(심판)을 불러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초의 수평적 폭력

은 신이 인간에게 가하는 수직적 폭력에서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폭력은 

인간과 절대자와의 수직이 전제되지 않는 수평을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인간 휴머니즘의 마지막은 절망과 허무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황과 규범 사이-본회퍼의 경우>란 논문을 쓴 ‘나’는 (2)인용에서 ‘중요

한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이며 기독교적인 삶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일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변한다. 진보적 입

장을 대변하는 ‘나’의 주장은 행동에서 사상을 유추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정교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다. 다음 인용들은 두 

입장에 대한 대내외적 반응이다. 

(1)우리는 무소부재한 이놈의 정치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어딘가에 축적해 놓아야 한

다.......그런데 그 힘은 전혀 질이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전혀 다른 기반에 뿌리

내린 절대적인 권위.......우리는 가이사에게만이 아니라, 가이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권위를 

향해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이 시대에 내가 갑자기 종교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 때문

이야.(이승우, 1990: 260) “이 땅에는 아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라곤 종교 말고는 없지 

않나. 내게는 거기가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네. 이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의 이름을 훼

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이승우, 1990: 264)

(2) “저들에게는 돌을 던진 대상이 필요하네.......학장의 자리는, 적어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던지는 돌을 맞아주어야 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있네. 돌을 맞으면서도 누군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그는 학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응분의 조

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중략) 그 순간, 정교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감

정이 나의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를 알 것 

같은 심정이 되어갔다 (이승우, 1990: 266)

(1)인용은 동료인 최기자가 ‘나’에게 목회의 길을 권하는 부분인데 시대가 종교를 요

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인용은 학장실을 점거한 신학생들의 폭력행위를 ‘나’

에게 설명하는 정교수의 관점이다. (1)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이사와는 질

적으로 다른’ 또 다른 ‘무소부재(無所不在)한 정치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들은 세속권력으로부터의 피난처이자 대칭점으로서의 종교-전혀 다른 기

반에 뿌리내린 절대적인 권위이면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권위로서 인간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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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요청한다.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토대위에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함

으로써 그들(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때만 (기독교적인 삶이)가능해진다.” (이승

우, 1990: 53) 는 입장을 견지한 진보신학의 관점은 시대의 요청에 꼭 맞는 응답이 되

었다. 달리 말하면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의 교회’가 되어 일반 정치 운동권으로부터 

환영받은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는 진보의 영향을 받은 교회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도전받는 보수신학이 처한 상

황을 보여준다. 정교수는 제자들로부터 학장실을 점거 당하자 그들이 주장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납.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누군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어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던지는 돌을 맞아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내하기

로 작정한다. 서사에 묘사된 정교수의 결연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변할 수 없는 절

대 권위에 대한 수호이자 시공간을 넘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즉, 화자로 하여금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감정이 나의 의식 깊은 것으로부터 솟구쳐 

올리면서 내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알 것 같은 심정이 되어갔다.”(이승우, 1990: 266)

라는 고백을 이끌어낸다. 화자의 고백은 전통 보수신앙에 내재한 힘이자 기독교 휴머

니즘의 기반을 설명하는 부분이면서 1980년대 시대상황에서 보수신학이 담당한 ‘흔들

리지 않는 절대적 권위’의 수호역할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현대 소설 속에 투영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사

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국 최초 장편소설인 <무정>에 나타난 기

독교인들의 모습은 개화 1세대로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사회 윤리적 지

도력이었다. 개화기 이전의 한국(조선)은 유교사상에 근거한 남녀노소와 반상의 차별

로 정리되는 집단적 수직사회였으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을 존

중하고 만인 평등을 주장하는 수평적 기독교 정신은 여성과 천민의 해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정>에 묘사된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은 특히 신문소설이 당대에 

미치는 폭발적 영향력으로 유교문화의 전통 -적서(嫡庶)와 반상(班常)의 구별, 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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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결합 및 삼종지도(三從之道)로 요약되는 여성의 굴레- 을 타파했는데 이는 근

대 최초의 문화적 충격이랄 수 있다. 

역시 신문 연재소설이었던 <삼대>와 <상록수>는 1920-1930년대 기독교인들의 대 사

회적 영향력이 투영된 소설이다. <삼대>에 묘사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3.1운동에 앞

장섰던 개화 2세대 기독교인과 가족이 겪어낸 후일담이다. 작가에 의해 조롱당하는 인

물들의 부정적인 행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기독교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반대진술

을 통하여 오히려 명징하게 입증하고 있다. <상록수>는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의 모습과 농촌 자립을 위한 계몽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죽음으로 민족 사랑을 증명한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는 1960년대 영화화되어 새마을 

정신의 근간으로 홍보되었는데 1930년대 기독교계의 민족 계몽은 세대를 건너 <베데

스다>에 묘사된 “가나안 농군운동”으로 되살아났다. 이 가나안 농군운동은 1970-1980

년대를 주도한 새마을 운동의 근간이 됨으로서 식민지에 이어 한국 교회가 민족 경제 

자립의 기초를 닦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6.25전쟁의 와중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포

로들을 섬기다 과로로 숨진 실제 인물 맹의순 전도사의 이야기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는 기독교의 명제를 실천하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통찰함으로서 기독교적 영성을 

제공한 이 베스트셀러는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서 1990년대 이

후 한국교회의 세계를 향한 선교소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79년 

10.26에서 1980년 5.18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적 불안기에 발생한 종교 병리현상을 고

발한 <베데스다> 역시 기독교가 심령부흥회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을 흡수하고 정서

적 피난처가 되었음을 반대진술을 통하여 역설하고 있다.

<에릭직톤의 초상>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자리 잡고 있음

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신 중심 수직관계의 회복을 통한 사회 

정화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수평관계의 인간회복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진보진영

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신학적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소설의 서사에는 두 가지 관

점의 신학적 충돌과 합의가 함의되어 있는데 작품외적 결과론으로 말하자면 한국교회

는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 부흥과 민주정치 

쟁취라는 두 가지 성공을 한 번에 거두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진영이 교

회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매년 100만의 신도를 얻어 한국교회 사상 두 번째 교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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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면 진보진영은 도시산업선교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의 

주체세력이 되어 군부 종식의 승리를 얻어냄으로서 정의구현에 앞장서는 기독교 정신

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고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난 120여 년 동안 한국사회가 통과해낸 발전과 변혁의 고비마다 기

독교의 윤리적. 영적 영향력과 교회 공동체의 헌신에 의지해 왔음을 당대의 사회적 현

상의 결과물인 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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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Christian Influence on Korean Society 

 - Centered its projected appearance on the modern novels - 

Ae-Doo Ki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Ph.D.)

Soongsil University

During about 120 years when christian has settled itself down in 

Korean history, Korean society has been under the rapid change. In 

the political aspect, Korean experienced collapsed dynasty, colonial 

age, Korean War, etc, during which Korea was separated to the south 

and the north. Also, as having gone through the modern Confucian 

system, enlightenment of period, and finally, modern democracy, 

Korean has been under the cultural and political impact and also, 

finally, it reaches the epochal revolutionary turnover period named as 

the age of information from ago-focused business climate to industrial 

capitalism in the economic aspe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hristian, which entered Korea together with the enlightenment of 

period and has influenced on Korean society's change process, has 

been projected on modern novels. First, this study found out the 

ethical leadership (influence) of Christian replaced with Confucian 

ethics at the first Korean full-length novel, "Mujeong" (1917), which 

described transition period from the modern age to the present age. 

And also, "Samdae" (1930) clearly exerted its political leadership 

occurring from Christian against colonization through its describing 3.1 

independent movement's after-episode. "Sangroksu" (1935) showed the 

educational leadership from Christian rural enlightening movement and 

"My cup run over" treated Christian a spiritual leadership to discern 

what 6.25 Korean War meaned to us as well. "Bethesda" (1988) 

notified us that Christianity was the practical subject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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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Saemaeul economic movement's between 1960s and 1970s 

and finally, “Portrait of Eric Tissue” (1990) reflected Christian 

community as a kind of refuge occurring from democratization 

between 1970s and 1980s. In other words, Christianity has leaded to 

convert existing vertical ethical system to horizontal ethical system in 

our society and also, it should submit numerous sacrifices for political 

and economical independence under colonial age. Also, as treating 

wounds of war through christian spirituality, it played essential role to 

terminate military dictatorship as well as to lea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evidence on how much absolutely 

Korean society has relied on Christian community's self-sacrifice, 

devotion, and ethical leadership whenever it has been under the social 

transformation climax through its appearance projected on modern 

novels.

Key words: <Mujeong>, <Samdae>, <Sangroksu>, <"My cup run over>, 

<Bethesda>, <Portrait of Eric Tissue>


